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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미디어의 선택성이 강화된 디지털 뉴스 유통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과 의견변화, 정치참여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exposure, opinion 
chang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digital news distribution 

environment
신지희*, 양승찬**

Jihee Shin*, Seungchan Yang**

요 약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

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효과를 탐색적으로 분석했다. 자

신의 정파적 선호에 부합하는 뉴스를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의 현상은 개인이 한정적 정보처리를 많이 이용하고, 정치

적 신념이 같은 집단 간의 높은 토론 효능감을 경험할수록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니타났다.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때 기존 의견이 강화되는 방향으

로 의견 공고화와 의견보강 정보처리가 일어나면서 온라인 정치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균형있게 다룬 양방향 메시지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을 경우 상대편의 견해와

논지를 이해하고 더 나은 의견이 있다면 기존 의견을 조정해보려는 의향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제안

했다.

주요어 : 디지털 뉴스 유통, 선택적 노출, 의견 변화, 정치참여

Abstract The current distribution of digital news has the potential to produce politically biased information for 
users as a result of individual choices and media selection based on those choices. Consequently, this research 
explored the factors affecting individual news selection and the effects of opinion chang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can occur when news tailored to users' partisan preferences is recommended. The phenomenon 
of selective exposure has been shown to be stronger when individuals utilize more limited information 
processing, experience higher discussion efficacy among groups with similar political beliefs. Furthermore, When 
a selective exposure group was randomly provided with a one-way message news that matched their partisan 
leanings, it was found that opinion consolidation, opinion-reinforcing information processing,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y were randomly presented with two-way messaging news in which 
the media balanced two competing partisan positions, they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understand the other 
side’s views and arguments, and more willing to adjust their existing opinions. We are confirmed that the 
balanced use of various opinions is very important in deliberative democrat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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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정치인을 중심으로 보여 왔던 정치적 갈등의 골

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둘러싼 양극화의 문제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리 속에서 팽배하게 대립된 정치

문화 현상을 이루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표현

한 <조선일보>는 국민의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

조차도 먹기 싫다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하나의 나라에 두쪽 난 국민’으로 사회적 시대상을 묘

사하기도 했다[1]. 대표적인 사례로 선거 과정에서 유권

자들은 후보자의 정치적 자질보다는 자신의 정파적 성

향을 고려한 정보 선택과 투표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는 오늘날의 정치환경이 민주주의가 기대하는 규범적

행위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신념과 부합한 정보만

을 취사선택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그에 따른 극

단적 정치참여의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

적 분화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원인이 진단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미디어의 디

지털화가 불러온 결과로써, 뉴스 유통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과 성향에 기초한 이용자 맞춤 추천이 분열된 사회

를 조장하는데 한 몫을 거둔다고 보고 있다.

알고리즘이 적용된 뉴스 미디어와 플랫폼은 이용자들

이 선택(혹은 구독)한 매체와 주제에 부합한 뉴스 정보

를 추천하며, 이용자의 소비 이력을 바탕으로 분석된 관

심 지표에 따라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고리즘은 디지털뉴스중개자가 목표로 하는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의 선택과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성을 중요한 가치

로 여기고 있다. 선택성의 기준은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기초해 있으며[2, 3]. 미디어가 추

천한 뉴스 콘텐츠의 의제는 ‘사회적 갈등’을 중요한 가

치로 담고 있다[4, 5]. 이러한 선택성의 가치와 기준은

이용자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적 성격에 우호적인 혹은

부합한 정보만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며, 정

치적 양극화가 증폭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로

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에 따르면 국내 뉴스 이용자들은 알고리즘 뉴스

추천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

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개인 맞춤화된 뉴스의

비판적 검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더불어 국내

뉴스 이용자는 뉴스 선택에 있어 정파적 편향이 강하며,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높게 집

계돼 알고리즘 뉴스 추천시스템의 무분별한 사용과 편

향적 뉴스 선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7].

이처럼 개인과 미디어의 선택성이 강해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와 미디어는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에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시도를 통해 선

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재

조명하고 있다. 선택적 노출은 인간의 의견과 행동 사이

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보추구 과정으로써 자신과 일

치하는 매체와 내용만을 접촉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회피하려는 심리적 성향과 연결된다[8]. 이때 선택적 노

출은 개인이 기존에 가진 의견과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인지적 단순화와 정치집단의 소속감, 소속된 집단의 유

대관계를 통해 작동하게 된다[9]. 이 같은 전제는 새로

운 미디어 환경에서 정파적 성향에 따라 정보원(언론사)

과 메시지에 노출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며 인지 부조

화를 감소하고 자아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과정으로 재

현되고 있다[10].

나아가 개인의 선택을 기초로 개인화된 뉴스의 추천

은 이용자가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줄이고, 올바른

정치참여문화를 방해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11]. 이

는 선택적 노출과 양극화의 문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확증편향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 인간의 정보처

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편향 중 하나인 확증편향

은 기존에 가진 신념이나 의견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으

로,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주장이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보강해주는 정보를 찾는 행

위로 나타난다[12]. 엘리 프레이저(Pariser, 2011)는 알

고리즘에 의한 미디어의 추천이 ‘나만의 세계에 갇혀버

리는 필터버블(fillter bubble)’의 현상을 보일 수 있으며,

개인의 선택을 기초로 한 알고리즘의 선별적 선택이 강

제적으로 정보를 편식하게 하고, 문화적 이념적으로 고

립시켜 확증편향을 증폭시킨다고 보고 있다[13]. 더욱이

확증편향이 초래하는 문제는 객관성과 정확성이 미흡한

뉴스 매체 수 증가와 상대 정치 진영에 대한 비방과 메

시지 조작 유포,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가

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14].

한편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에 의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 방안을 두고 논의에 있다.

이들은 미디어와 알고리즘이 특정 범위나 관계,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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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되지 않고 한쪽의 의견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순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성’을 평가한다. 공정성은

투명성과 다양성의 하위 요소를 바탕으로 진단되는 가

운데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다. 다양성의 평

가 기준은 정보의 중립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기 위한 차

원에서 다양한 정보원과 출처를 사용했는지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정도(程度)만을 초점을 둔 공정성

의 가치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법

일지에 대한 논의에는 의심이 따르고 있다. 학술적 연구

에서도 알고리즘의 편향된 정보 소비의 문제만을 몰두

해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는 부족했으며, 균

형을 갖춘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효과

를 제시할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시도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개인과 미디어의 선택성이 강조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변화속에서 정치 관련 뉴스 기사의 선택

적 노출 현상을 주목했다. 현재 디지털 뉴스 유통 과정

이 개인의 선택, 이에 기반한 미디어의 선택으로 인해

이용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개인의 뉴스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과 이용자의 정파적 선호에 맞춤화된 뉴스가

추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견변화와 정치참여의 커

뮤니케이션 효과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편향적 정보 소비가

높은 선택적 노출 집단이 미디어가 추천한 일방향 메시

지의 기사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확증편향의 징후

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해 보고자 했다.

반면 연구는 확증편향이 가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미디어가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지를 함께 고민했다. 선택적 노출 집단에게

미디어가 경쟁하는 두 입장의 견해를 함께 다룬 양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추천했을 때 나타나는 정치적 결과를

주목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접하는 사람들이 규범적으

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디어 이용의 다양성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결되는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중요한 시도

라고 보았으며, 이 같은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상정했다.

<연구문제 1> 정파성에입각한개인의뉴스선택

으로, 선택적 노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선택적 노출 정도가 높은 사람들

에게 미디어가 제공하는 뉴스의

성격은 의견 변화와 정치참여의

결과에 어떠한 효과를 보일까?

<연구문제 2>

연구문제 2-1. 선택적 노출잡단에게

미디어가일방향혹은양방향기사를

선택하여제공했을때의견변화와관

련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가?

연구문제2-2. 선택적 노출 잡단에게

미디어가 일방향 혹은 양방향 기사

를 선택하여 제공했을 때 정치참여

과정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Ⅱ. 문헌 검토

1. 선택적 노출의 연구 동향

1940년대 라자스펠드 연구팀(Lazarsfeld, Berelson

and Gaudet, 1944)에 의해 등장한 선택적 노출의 개념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등장했으며, 자신의 신념과 의견이

부합한 메시지와 매체만을 선택해 정보를 수용하는 행

위로 정의되고 있다[15].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는 미디어가 대중들에게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탄환 이론의 오래된 주장을 비판하면서 미디

어의 축소와 한정된 영향력만을 주장하는 한정효과이론

(limited effects theory)과 소효과이론(minor effects

theory)을 바탕으로 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선택적 노출

과 관련한 연구들은 한동안연구 관심 영역 안에서 주목

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와 다

양한 노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다루지 못했다는 지적

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이 적용된 뉴스 미디어

의 확장이 개인과 미디어에 의한 선택성을 강조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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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택적 노출이라는 오래된 개념이 재부각되고 있다.

셔먼과 쉬페레(Thurman and Schifferes, 2012)는 오

늘날 미디어 환경이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의 기준을 마

련하고 있으며, 정보 선택의 주체가 ‘누구(Who)’인지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16]. 이들은 이

용자가 선택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취향과 관

심사를 분석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인화된 정보를

추천해주는 구조로, 이용자의 정보 소비 행태가 자신의

선택에 의한 능동적 개인화의 선택성을 중심으로 수동

적인 선택성의 소비가 이뤄진다고 보았다[17]. 하지만

이용자 개인의 능동적 선택에 의한 구조는 이용자가 뉴

스 콘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지지하는 쪽의 정보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대 의

견에 대한 정보를 회피하는 것으로 선택적 노출의 현상

과 이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18]. 황유선(2013)은

트위터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ites) 공간에서 정

보의 선택성이 매체(언론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는 점을 밝혔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기

초로 진보와 보수 매체를 구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성향과 부합한 매체를 구독(팔로우)하여 관련 정

보에 자주 노출되는 현상을 주목했다[19]. 이소영(2014)

은 뉴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은 선거와 같이 국민

적 관심이 높은 행사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며, 채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보 선택에 참고가 되는 지표가 뉴스

채널의 정파적 성향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20].

더욱이 정보 선택에 있어 뉴스 주제(혹은 메시지)에

대한 선택적 노출은 인지적 편향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

키는 원인으로 다양한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딜코와 연

구팀(Dylko, Dolgov, Hoffman, Eckhart, Molina &

Aaziz, 2017)은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정보를 맞춤화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는 정치적으로 친화적

인 태도를 보이는 메시지에 노출을 늘리는 효과를 발견

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이용자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극

단에 가까울수록 선택적 노출이 촉진되는 결과가 함께

나타났다[21]. 장우영(2018)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정보의

풍요(다채널 미디어 환경)보다는 정보의 편식(정치정보

메시지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강화)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으며, 정보 선택의 기준이 출처(매체) 정보인지

혹은 주제(메시지) 정보인지에 따라서인지적 반응이 다

를 수 있다는 결과를 제기했다[22]. 반면 알고리즘에 의

한 수동적 정보 선택은 이용자의 정보 선택 패턴을 학습

한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정보를 추천하는

구조로 정의된다. 알고리즘에 의한 미디어의 개인화된

정보 추천은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과 부합한 편향된 정

보만을 추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용자들은 추천된 정

보를 무의식 상태에서 경계심 없이 수용하고 있어 양극

화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로 다뤄지고 있다

[23].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과 관련한

연구들은 이견 정보에 대한 노출을 함께 등장시키고 있

다.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사회적 경

계가 약하고 다양한 성향의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있어 이견 정보에 대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24]. 선스타인(Sunstein,

2007)은 소셜미디어 공간이 ‘공유의 경험(shared

experience)’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생각이 다

른 동료와 시민들 간의 대화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는 점을 밝힌 바 있다[25].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이견

노출의 행위는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숙

고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정치적 관용과도 연결되며

[26], 자신의 논거를 점검할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7]. 오늘날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의 현상

은 이용자 개인의 선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

택적 노출의 원인을 다양하게 진단한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 패턴을 학습한 알고리즘 미디어의 선택성은 이들

에게 어떠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냐에 따른 결과를 주목

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차원에서 의견의 변

화 과정과 정치참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2. 선택적 노출의 원인 진단

선택적 노출과 관련한 다양한 원인이 진단된 가운데

최근 연구들은 이용자 개인의 인지적 관여와 관련하여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주로 이용자 개인의 선택성

은 동기화(motivation)와 동종선호(homophily)의 여부

를 두고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선택적 노출과 관련한 기제로써 방향성 동기화

(directional motivation)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념적, 정

파적 입장에 근거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

보를 처리하는 시도로 정의된다. 동종선호는 자신과 비

슷한 취향(관심사나 이념 등)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왜곡된 인식과 상황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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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28]. 이 두 접근 속에서 다수의

연구는 인간의 선택적 노출의 현상을 아래와 같이 진단

하고 있다.

인간은 무수히 많은 정보가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에

서 다양한 자극물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정보를 처리하

는 데 한계를 느낀다. 이에 알고리즘은 동일시간 대비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도구로써 인간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9].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신이 기존에 가

진 신념과 의견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지적 부조

화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성 동기화를 작동한다. 이는 한

정된 인지적 자원으로써 정보처리 능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과 신념, 의견 등에 대

해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된 결

과로 해석되고 있다[30]. 특히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이

용자들은 인지적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정파성

이 뉴스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정파성기대

부합(뉴스 내용이 정파적일 것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자

신의 정치 성향과 부합한 정보의 인식)에 대한 신뢰성

형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동종선호의 관점에서 인간의 선택성은 사회적 관계의

명시화와 상호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인간은 자신

이 소속된 정치집단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에 대한 자기 범주화

(self-categorization)를 이룬다. 이들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를 가지려 하고,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선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 함민정과 이상우(2021)는 유튜브 공간에서 정

치 동영상의 소비가 외집단에 대한 반감과 내집단의 애

착이 강할수록 선택적 노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안했

다[31]. 신동호와 이종혁(2014)은 인터넷 뉴스 이용자들

의 매체 선택을 통해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고, 내집

단에 대한 자아존중감 형성이 선택적 노출의 이용을 실

제보다 더욱 부풀려서 보고하는 것으로 내집단 편향의

경향성이 발견되기도 했다[32]. 또한, 타인과의 관계 형

성 속에서 생성된 효능감은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정

치적 행위가 나와 맥을 같이 하고 공동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보고된 바 있다. 정치적 효능감은 타인과의 토론을 통해

서도 형성되며, 타인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과 같은 성향

의 사람일 경우 이들과의 동질적인 소통을 통해 형성된

효능감이 선택적 노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견되기도

했다[33].

반면 이견이 포함된 정보의 선택은 주어진 상황이나

정보의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정확성 체

계처리의 동기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용자

들은 자신과 이념이 다르더라도 유용하다가 판단되거나

[34], 정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견

노출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된다[35]. 또한, 인지적 습

관에 따른 관점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뉴스를 선호하는

개인[36], 폭넓은 시각에서 뉴스가 가진 내용을 심층적

으로 알고 싶은 욕구와 사실에 대한 정향 욕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체계적 정보처리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37]. 그 밖에도 자신의 정파적 성향과는 무관하게 다양

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일어나는 관용 동

기[38], 자신의 성향과 반대인 사람들과의 이질적 토론

을 통해 얻은 효능감이 기존 의견을 정교화하고 숙의적

참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이견이 포함된 정보의 선

택성이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39].

3.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효과

선택적 노출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기본 전

제는 선택성이 인간이 가진 기존 가치관을 변화하기 보

다는 강화(reinforce)하는 데에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40]. 대표적으로 강화 효과는 자신

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태도 극화와 이념 혹은 의견의

양극화, 확증편향, 극단적 정치참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가운데 확증편향은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개념은 “정보의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주장이나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에 정당화되는 증거를 추가 탐색하

는 행위나 사고”로 정의한다[41]. 프라이어(Prior, 2007)

는 인간이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인지

적 개념의 틀에 따라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화를

반복하면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통해

확증편향의 징후가 일어난다고 보았다[42].

알고리즘에 의한 개인 맞춤화 정보 환경은 생각과 의

견이 유사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문제를 초래

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강화되는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화적 이념에 국한한

고립된 정보 환경으로 에코 챔버(echo chamber)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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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43],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접할 기회를 차단하고,

기존 가치를 왜곡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늘날 알고리즘이 게이트키퍼(gatekeeper)

의 역할로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디어가

특정 방향의 내용을 강조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인지적

변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44].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연구자들은 알고리즘과 소셜네트

워크 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현재의 미디어의 부정적

인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다. 강명현(2021)은 자동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유튜브의 정치적 정보 이용이 기존 신

념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증편향의 가

능성을 확인했다[45]. 특히 그는 정치적 성향이 강하고,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경향성을 함께 발견했다. 박지영과 윤종빈

(2021)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뤄진 선거

를 배경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정보의 이용방식과

그에 따른 효과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

디어의 사회관계망 안에서 정치 당원들은 자신의 생각

과 의견이 유사한 정보만을 공유할 때 확증편향이 강화

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46]. 또한, 연구자들은 선택적

노출과 확증편향의 부정적인 결과로써 정치참여의 결과

를 함께 주목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화된 미디

어의 선택성은 참여 문화를 저해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47]. 이민규와 김정훈(2022)

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공간에서 알고리즘이

추천한 정치 동영상의 이용 경험이 태도 극화와 연결되

며, 극단성이 정치적 활동을 증가시키지만 타협과 협치

의 민주적 참여가 아닌 집단적사고에 빠져든 참여의 문

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48].

한편 알고리즘의 편향과 관련한 논의는 인간의 인지

적 편향이 불러오는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 대안으로 자신의 정

치 성향과 다른 견해를 접하는이견이 포함된 균형적 노

출은 선택적 노출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해소하

는 다양성의 개념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이견 노출의 효과를 수렴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 세밀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

로 남겨두고 있다. 먼저 이견이 포함된 정보의 노출은

정치적 행위를 유보하는 결과로 다뤄졌다. 린(Lin, 2022)

은 알고리즘에 의한 우연적 이견의 노출이 인간의 정교

화된 정보처리와 성찰과는 무관하며, 숙고적 민주주의

의 참여 행동을 감소하는 효과만을 보인다는 점을 주장

했다[49]. 반대로 이견은 타인에 대한 이해수준과 비판

적 사고를 높이는 역할로써 숙의적 정치참여 형성에 기

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50].

Ⅲ. 연구의 설계 및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뉴스 미디어의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선택

적 노출의 문제와 의견변화, 정치참여 행위의 영향을 살

펴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선택적 노출의

원인(<연구문제 1>)을 진단하기 위해 조사 당시 정치적

으로 회자가 되었던 5가지 현안을 중점으로 실제 썸네

일 기사를 연구에 사용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컴퓨터 화

면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집권여당, 제1야당)에 따

라 우호적인 입장만을 다루고 있는 일방향 썸네일 기사

와 두 정당의 의견이 균형있게 담긴양방향 썸네일 기사

가 보이게 설계했으며, 각 사건에 따라 읽고 싶은 썸네

일 기사를 선택하는 기회가 5번 주어졌다. 연구는 참여

자가 직접 선택한 썸네일 기사의 방향성을 주목했으며,

일방향 기사와 양방향 기사의 선택을 각각 선택적 노출

정도와 균형적 노출 정도로 점수화했다. 이후 연구는 선

택적 노출 정도와 균형적 노출 정도의 차이를 계산해 상

대적으로 선택적 노출 정도가 높은 사람을 ‘선택적 노출

집단’으로 분류해 <연구문제2>를 증명하는 데 활용했

다. 선택적 노출 집단은 무작위로 구분된 정파적 방향성

(일방향, 양방향 기사 전문)에 따라 추천된 기사를 읽고

느낀 의견의 변화와 정치참여의 의향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했다.

2. 썸네일 기사와 자극물의 구성

선택적 노출의 현상과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에

서 사용된 썸네일 기사와 기사의 전문(자극물)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슈를 대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입장차이가 명확히 나눠진 현안의 뉴스를 선

택성 측정의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조사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2022년 5월 10일)한지 약 1년이 지난 상

황 속에서 현 정부(국민의힘)와 이전 정부(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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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정책 수행능력평가를두고두정당간의견대립

이 팽배했다. 특히 두 정부가 소속된 정당은 국가안보와

전 정부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실효성 등을 두고 치

열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①한국·미국·일본

군사훈련과 ②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대응,

과거 정부가 수행했던 ③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④안

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 ⑤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의세액감면 정책이있다. 따라서연구는 위의 5가지 주

제와 관련한 실제 기사를 연구에 활용했으며, 특정 정당

의 입장만을 다루고있는일방향 메시지와 두 정당의 의

견을 함께 다루고 있는 양방향의 메시지의 썸네일 기사

와 기사 전문을 구성했다. 그림 1과 같이 사용된 썸네일

기사는 개인의 선택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했다(그림 1),

구분 썸네일 기사

집권여당

일방향

썸네일 기사

제1야당

일방향

썸네일 기사

양방향

썸네일 기사

그림 1. 개인의 선택성 측정을 위한 썸네일 기사 화면
Figure 1. Thumbnail article screen to measure individual
selectivity

연구참여자가 선택한 썸네일 기사를 토대로 분류된

선택적 노출 집단은 알고리즘이 추천한 정치기사의 전

문을 읽었으며, 기사는 그림 2와 같이 앞서 제시한 5가

지 현안 중 3가지 현안의 기사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제

시했다(그림 2). 이때 무작위로 추출된 기사의 성격은

표 1과 같이 참여자의 정파성에 따라 일방향과 양방향

기사를 구분하여 제공했다(표 1). 연구자는 무작위로 제

공한 기사의 전문(자극물)이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라

는 점을 알리기위해사전에 “알고리즘이참여자의 성향

을 학습했으며, 컴퓨터가 자동으로 맞춤화된 정치기사

를 추천해줄 것이다”라는 설명문을 안내했다.

① 집권여당의

일방향 기사 전문

② 제1야당의

일방향 기사 전문

③ 양방향 기사

전문

∙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이어이

젠 ‘감사완박’이냐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채택...경찰·공

수처 강화한다

∙국힘“국민이지켜보

고역사가심판할것”,

민주“사법체계 전환

을위한역사적의미”

그림 2. 미디어가 추천한 기사 화면
Figure 2. Article screen recommended by media system

표 1. <연구문제 2>에 대한 참여자의 실험자극물 구성
Table 1. Composition of participants’ experimental stimuli
for <Research Question 2>

선호하는

정당

알고리즘이 추천한

정치기사의 방향성

선택적

노출

집단

집권여당

(국민의힘

, n=150)

→

일방향 메시지 기사 전문

(n=75)
양방향 메시지 기사 전문

(n=75)

제1야당

(더불어민주

당, n=150)

→

일방향 메시지 기사 전문

(n=75)
양방향 메시지 기사 전문

(n=75)

3. 조사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특성

본 연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마켓링크”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당시 정치⋅사회⋅

경제적 이슈 등을 토대로 정당 간의정치적 갈등이 심화

된 상황을 고려해 2023년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

간 설문을 진행됐다. 연구는 참여대상자의 정파적 성향

을 고려해 집권여당(국민의힘)과 제1야당(더불어민주

당) 지지 여부에 따라 균등하게 50%씩을 모집했다. 조

사한 참여 인원은 총 722명이였으며, 이들 가운데 600명

만이 최종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조사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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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해 온 온라인 패널 가운데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의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으로 남성 50.0%, 여성

50.0%와 20대에서 50대까지 각각 150명씩 25%의 동일

분포로 연령대를 구성했다. 조사 대상자의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 13.8%, 대학 재학 및 졸업 71.5%, 대학원 재

학 이상 14.7%로 고학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된 경향

을 보였다. 다음으로 선택적 노출 집단만을 한정하여 진

단하는 <연구문제 2>는 600명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선택적 노출 경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자로,

선호 정당의 비율이 비례하게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구성했다. 즉 ①집권여당을 선호하고 자신의 정파성과

부합한 정당의 의견이 담긴 썸네일 기사를 택한 빈도가

높은 선택적 노출 집단(50.0%, 150명)과 ②제1야당을 지

지하고 이들의 의견이 담긴 썸네일 기사를 택한 빈도가

높은 선택적 노출 집단(50.0%, 150명)이 구성됐다. 선택

적 노출 집단에 해당하는 표본은 남성 53.7%, 여성

46.3% 비율의 성별을 보였으며, 연령은 20대 19.3%, 30

대 26.0%, 40대 24.0%, 50대 30.7%, 최종학력은 고졸 이

하 16.3%, 대학 재학 및 졸업 68.3%, 대학원 재학 이상

15.4%로 나타났다.

Ⅳ. 주요변인의 측정

1. 개인의 선택적 노출 정도 측정

개인의 선택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구는 참여자가

선택한 썸네일 기사 메시지의 방향성에 따라 선택적 노

출의 여부를 파악했다. 연구는 참여자에게 특정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부합하거나 우

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일방향 메시지의 썸네일 기

사와 경쟁하는두 정당의입장이 모두 담긴 양방향 메시

지의 썸네일 기사 중 하나를 선택했다. 참여자는 5가지

정치적 현안을 중점으로 5번의 썸네일 기사를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선택된 메시지의 방향성에 따라 선

택적 노출의 정도(일방향 메시지 선택 정도)와 균형적

노출의 정도(양방향 메시지 선택 정도)를 0-5점 점수로

환산했다. 분석 결과 선택적 노출 정도는 0점(9.7%), 1점

(15.3%),. 2점(25.0%), 3점(25.0%), 4점(13.7%), 5점

(11.3%)로 점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2.52(SD=1.45)점

으로 분석됐다. 이후 선택적 노출 여부에 따른 점수화는

<연구문제 2>에서 선택적 노출 집단을 분류하는 과정

에서도 활용됐다. 이는 선택적 노출 정도와 균형적 노출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두 비교값의 차이를

계산해 0점을 기준으로 양(+)의 값에 가까운 참여자(선

택적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자)를 연구의 대

상자로 분류했다.

2. 선택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선택적 노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

점적으로 살폈으며, 이와 반대로 균형적 노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개념들을 함께 구성하여 비교했

다. 각 변인을 아우르는 차원은 인지적, 사회적 계층, 사

회적 관계 차원의 동기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원에 따라

상반된 변인들로 구성했다. 각 변인의 측정문항은 7점

척도로 합산평균한 값을 이용했다.

① 인지적 차원의 동기

인지적 차원의 동기는 인지적 단순처리와 정확성 체

계처리로 구분하여 측정했으며, 인지적 단순처리는 인

간의 인지적 자원(cognitive resources)의 제한으로 내

적 일관성을 유지를 위해 정보처리의 능력을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대상이 갖는 지식이나 신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신과 비슷한 정보만을 수용하고자 하

는 경향성으로 다루었다[51]. 반면 정확성 체계처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추론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수용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인지적 단순처

리는 ‘나는 사회,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만의 의견을 가지고 기사를 읽는 편이다’,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기사나 정보는 나를 불편하게 한다’ 등 4가

지 진술문을 이용했다(Chronbach’s alpha=.71,

M=3.77(SD=1.05)). 정확성 체계처리는 ‘나는 정치적으

로 나와 다른 의견에 관해서도 깊게생각하고 기사를 보

는 경향이 있다’와 ‘나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생각하며 기사를 보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등 4

개 진술문을 7점 척도를 이용해 연구에 활용했다

(Chronbach’s alpha=.73, M=4.48(SD=.95)).

② 사회적 계층 차원의 동기

사회적 계층 동기는 정치집단의 정체성과 정치적 관

용의 변인을 토대로 측정하였으며, 개인이 지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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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해관계의 분류를 토대로 선택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정치집단의 정체성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구성원을 통해 느끼는 소속감으로 내집단을 통해

느끼는 의식 수준을 통해 파악했다. 연구는 함민정과 이

상우(202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했으며,

‘나는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집단)을 비판하

면 나에 대한 비난처럼 느껴진다’, ‘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면 나의 성공

처럼 느껴진다’ 등 4가지 진술문을 측정했다

(Chronbach’s alpha=.82, M=3.81(SD=1.24))[52]. 정치적

관용은 개인이 가진 숙의(deliberation) 능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수준 정도를 확

인했다. 진술문은 이종혁과 최윤경, 조성겸(2015)의 연

구를 활용했으며[53], ‘나는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

진 사람들이 가진 의견을 편견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의

견을 존중한다’ 등 4가지 문항으로 구성했다

(Chronbach’s alpha=.75, M=4.90(SD=.95)).

③ 사회적 관계 차원의 동기

사회적 관계 동기는 과거 정치토론의 경험을 통해 느

낀 만족감의 정도로써 토론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정치

적으로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확신

과 자신감으로 정치토론 효능감을 중점적으로 분석에

다루었다. 이때 연구는 토론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자신과 정치적으로 성향이 부합한 사람들 간의 토론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인 동견과 이견

정보의 수용 경험을 통해 느낀 효능감이 선택성과 어떠

한 연관성을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정치토론 효능감의

측정문항은 이준웅과 김은미(2006)의 연구를 활용했으

며[54], 동견 정치토론 효능감은 ‘나와 같은 이념적 성향

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보고, 그들의 주장은 정치사회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이념적

성향의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발전

에 기여를 할 것이다’ 등 4가지 진술문을 통해 측정했다

(Chronbach’s alpha=.81, M=4.50(SD=.99)). 반대로 이견

정치토론 효능감은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

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사회 발전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견을 듣는 것은 지지하는 정

당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등 4가지 문

항을 활용했다(Chronbach’s alpha=.80,

M=4.95(SD=.98)).

3. 미디어의 선택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정

당의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일방향 메시지의 기사를 선

택하는 사람들을 선택적 노출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들

에게 알고리즘이 추천한 기사의 방향성에 따라 나타나

는 의견과 정치참여 변화의 효과를 주목했다. 의견 변화

는 기존에 가진 의견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확증편향의

징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반대로 상대 입장을 고려하

고 보다 합리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 기존 의견

을 조정해보려는 쪽으로 의견이 변화하는 경향성을 주

목했다. 정치참여는 오프라인을 통한 정치대화와 온라

인 정치참여의 의향을 묻는 방식을 통해 알고리즘 추천

기사에 따라 참여의향의 행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했

다.

① 의견 변화의 커뮤니케이션 측정

의견 강화의 측면에서 측정한 의견보강 정보처리와

의견 공고화는 최윤정과 이종혁(2012)의 연구를 활용했

다. 의견보강 정보처리는 불편한 심리적 상태를 탈피하

고, 기존 의견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자

신의 의견에 더욱 힘을 보태주거나 보강해주는 정보를

찾고자 하는 의향으로 확증편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55]. 구체적으로 연구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의견에

믿음을 주는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의견과 일치되는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다’ 등 4

가지 진술문을 통해 측정했다(Chronbach’s alpha=.85,

M=4.57(SD=1.08)). 의견 공고화는 본래의 의견이 더욱

명확해지고 확고해진 것으로 의견에 대한 확신이 커지

져 자신의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

했다. 진술문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견이 더 일리

가 있다고 확신이 든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반대되

는 의견보다 지지 정당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느낀다’ 등

4개 문항을 통해 분석에 활용했다(Chronbach’s

alpha=.83, M=4.73(SD=1.02)).

한편 의견 조정의 차원에서 이견추구 정보처리 의향

은 정치기사에 반영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이해하고자 나와 다른 의견에도 기꺼이

노출하려는 의향으로 정의된다[56]. 이는 ‘나와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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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이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

각한다’, ‘나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

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 5가지 진술문을 통해

확인했다(Chronbach’s alpha=.89, M=4.24(SD=1.18)). 또

한, 의견 절충은 나와 상대의 의견을 비교하고 그 차이

를 분석해 간극을 좁히고자 절충안이나 제3의 대안을

찾아보는 결과로 의견 조정의 차원에서 다루었다[57].

측정 문항은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의견보다 반대되는

글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선호하는 의견

과 반대되는 의견이더 낫다고판단되면 의견을 바꿀 의

향이 생겼다’ 등으로 구성했다(Chronbach’s alpha=.84,

M=3.94(SD=1.18)).

② 정치참여의 커뮤니케이션 측정

정치참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참여방식을 두고 살

펴봤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정치대화를 참여하는 목적

에 따라 구분했다. 먼저 나와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소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과

의 대화를 통해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동질적 집단 간의 정치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향을 살

펴봤다[58]. 연구는 ‘나는 이슈에 대해 나와 같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대화하고 싶어졌다’, ‘나는 이

슈에 대해 나와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하고만 내 의

견을 알리고 싶어졌다’ 등 5가지 진술문을 활용했다

(Chronbach’s alpha=.89, M=4.00(SD=1.22)). 이질적 정

치대화는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을 합리적으

로 교환하는 것으로, 나와 다른 정파적 성향을 가진 사

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논지를 이해하고자 대

화를 추구하는 의향으로 설명된다. 질문은 ‘나는 이슈에

대해 내 정치적 신념과 반대인입장의 의견도 충분히 이

해했다’, ‘나는 이슈에 대해 나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

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다’ 등 4가지로 구성

했다(Chronbach’s alpha=.82, M=4.30(SD=1.10)).

온라인 정치참여는 새로운 미디어 공간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보검색과 매체 구독 의사, 공유

의사, 뉴스피드 이용, 맞춤화와 개인화 정보 시스템 이

용 등 5가지 측정문항을 통해 살펴봤다. 진술문의 구성

은 ‘나는 기사에서 다루는 정부를 더 찾기 위해 포털사

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고 싶어졌다(정보검색)’, ‘나

는 기사와 관련해 자주 보도하고 있는 매체를 구독하고

싶어졌다(매체 구독의사)’ 등으로 다루었다

(Chronbach’s alpha=.87, M=4.29(SD=1.06)).

Ⅴ. 연구 결과

1. 선택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단

이 연구는 개인과 미디어의 선택성이 강조된 디지털

뉴스 미디어 공간에서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에 원인이

되는 요인을 진단하고자 했다. 이를 확인하고자 연구는

이용자 개인의 정파적 성향과 부합한 정보만을 선택하

는 기준을 두고 인구구성학적 요인과 이슈 관심, 인지적

차원의 동기, 사회적 계층, 사회적 관계 동기의 차원에

서 각각의 변인들을 구성해 살펴보았다(표 2). 먼저 개

인의 선택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을 살

펴보기 위해 인구구성학적 변인과 이슈 관심을 선행적

으로 통제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 선행 블록(Block 1: 인구구성학적 변인)에

서는 남성이고(=-.13, p<.01), 나이가 많을수록 상대적

으로 선택적 노출의 행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

다(=.19, p<.001). 또한 이슈에 대한 관심(Block 2)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증가하는 결과가 함께

확인됐다(=.11, p<.01).

동기적 차원에서 선택성의 결과를 주목한 결과 인지

적 차원의 동기(Block 3)는 인지적으로 편안함을 유지

하고 단순하고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가까운 정보만을 선택하려는 인지적 단순처리

동기가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p<.001). 반면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 검증과 분석을 요구하

는 정확성 체계처리 동기는 선택성과 유의미한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02). 사회적 계층 동기 차원

(Block 4)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정치집단에 대

한 소속감과 자아 형성으로써 정치집단의 정체성이 선

택적 노출 정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

인됐다(=.04). 오히려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상대방

을 이해하려는 이해의 수준으로써 정치적 관용의 수준

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의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됐다(=-.12, p<.05). 사회적 관계 동기 차원에서

살펴본 정치토론 효능감(Block 5)은 과거 정치토론의

대상을 통해 느낀 만족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연구 결과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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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통해 얻은 효능감(동견 토론 효능감)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25,

p<.001), 이와 받대로 자신과 일치하지 않은 정치적 견

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 얻은 이견 토론 효능

감은 선택적 노출의 행위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

었다(=-.10, p<.05).

표 2. 디지털 뉴스 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적 노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2. Factors influencing the degree of selective
exposure in the digital news media environment

 1. n=600, *p<.05, **p<.01, ***p<.001
2. 는 표준화된 계수로 선행 블록을 통제한 값

구분
선택적 노출 경험 정도

r 
Block 1. 인구구성학적 변인

성별(남성1, 여성2)

연령

최종학력

선호정당(집권여당1, 제1야당2)

-.12**

.19***

.02

.00

-.13**

.19***

-.02

.00
△R2 .05***

Block 2. 이슈 관심

이슈 관심 .15*** .11**

△R2 .01**

Block 3. 인지적 차원의 동기

인지적 단순처리 동기

정확성 체계처리 동기

.20***

.05

.15***

-.02
△R2 .02**

Block 4. 사회적 계층 동기 차원

정치집단의 정체성

정치적 관용

.18***

-.12**
.04

-.12*

△R2 .01*
Block 5. 사회적 관계 동기 차원

동견 토론 효능감

이견 토론 효능감

.29***

-.08*
.25***

-.10*

△R2 .06***

R2

Adjust R2

회귀모형 적합도(F)

.16***

.14***

9.95***

2. 의견 변화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선택적 노출 정도가 높은 개인에게 미디어가 제공하

는 뉴스가 정파적으로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인지 아

니면 정파적으로 균형적인 양방향의 메시지의 여부에

따라 선택적 노출 집단에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확인했

다(표 3). 연구 결과 선택적 노출 집단에게 정파적 성향

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뉴스를 무작위로 제공했

을 때 기존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정보를

더 찾아보고자 하는 의견보강 정보처리 의향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t=2.51, p<.05). 더욱이 이들은 일방

향의 기사를 미디어가제공했을 때 기존 견해가 더욱 명

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견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의견 공고

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58, p<.001).

반면 이들에게 미디어가 두 정당의 견해가 균형있게

다루어진 양방향 메시지의 정치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의견이 조정되는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

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기꺼이 노출하려고 하는 이

견추구 정보처리 의향이 일방향 메시지보다 양방향 메

시지의 추천에서 더 높게 확인됐다(t=-2.41, p<.05). 또

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와 상대의 의견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분석해 간극을 좁히고자 제3의 대안과 절충

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견 절충의 효과가 양방향의 정

치기사에서 더 크게 일어났다(t=-2.80, p<.01).

즉, 선택적 노출 집단은 미디어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

하느냐에 따라 의견 변화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용자

의 정파성에 따라 정치기사의 메시지가 한쪽의 의견만

을 다룬 일방향 메시지의 기사냐 혹은 두정당의 견해를

모두 다루는 균형있는 메시지의 기사냐에 따라 의견 강

화와 조정의 효과가 달랐다. 미디어가 일방향 메시지의

정치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확증편향의 징후로써 소개되

는 의견 강화의 현상이 일어났으며, 반대로 양방향 메시

지의 정치기사를 제공할 경우 기존 의견이 상쇄되거나

조정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미디어의 선택에 따른 의견 변화 결과
Table 3. Results of changes in opinion depending on
media selection

1. n=300, *p<.05, **p<.01, ***p<.001

구분

일방향

메시지

기사

(n=150)

양방향

메시지

기사

(n=150)

t-value

M(SD) M(SD)
의견

강화

형성과정

의견보강

정보처리
4.73(1.04) 4.42(1.07) 2.51*

의견 공고화 4.99(1.14) 4.29(1.03) 5.58***

의견

조정

형성과정

이견추구

정보처리의향
4.05(1.23) 4.35(.85) -2.41*

의견 절충 3.84(1.32) 4.22(1.04)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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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치참여 변화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 결과 선택적 노출 집단은 미디어가 선택한 정치

기사의 메시지에 따라 온라인 정치참여의 차이가 나타

났다(표 4). 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한 정치대화의 의향에

는 아무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선택적 노출 집단은

미디어가 선택한 일방향과 양방향 메시지의 정치기사를

구분하여 제시했을 때 자신의 정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려는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t=1.65), 이는 정파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이질적 정치대화에도 동일하게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

다(t=-1.46). 한편 온라인 정치참여의 효과는 미디어가

선택한 정치기사의 메시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됐으며, 선택적 노출 집단에게 미디어가 자신의 정

파적 성향과 일치하는 일방향 메시지의 정치기사를 제

공했을 경우 온라인 참여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t=2.07, p<.05).

표 4. 미디어의 선택에 따른 정치참여의 결과
Table 4. Conseque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media choices

1. n=300, *p<.05, **p<.01, ***p<.001

구분

일방향

메시지 기사

(n=150)

양방향

메시지 기사

(n=150) t-value

M(SD) M(SD)

정치

참여

의향

동질적

정치대화
3.95(1.19) 3.71(1.32) 1.65

이질적

정치대화
4.27(1.09) 4.44(.85) -1.46

온라인

정치참여
4.36(1.10) 4.10(1.10) 2.07*

Ⅵ. 결론

선택성이 증폭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유통

이 확산되는 미디어환경속에서 본연구는 정파성에 입

각한 선택적 노출의 원인과 효과를 경험적으로 진단해

보려 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선택적 노출 정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에 주목했으며,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환

경에서 개인의 선택성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미디어나 디지털 뉴스 중개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정치

적 효과를 탐사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이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 과정에서 정파성, 정치

적 이념과 관련한 뉴스 콘텐츠의 선택적 노출과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와 같은

정파적인 측면의 뉴스 선택적 노출과 관련해서는 다양

한 요인이 연결되어 있었다. 인구구성학적인 면에서 남

성의 선택적 노출 정도가 여성보다 더 높은 가운데 나이

가 많을수록 선택적 노출 정도가 더높은경향이 나타났

다.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민주주의

과정 속 미디어 리터러시의 방향성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 관용성의 수준, 뉴스 미

디어 이용과 관련한 정보처리 동기 및 공론장에서 접하

는 의견의 성격에 따른 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났다. 정보처리의 단축키로 인지적 단순처리 동기가 높

을수록 선택적 노출 정도가 높았는데, 이와 반대로 정치

적 관용성이 높을수록, 나와 반대되는 이견을 가진 사람

들과의 토론 효능감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의 수준이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증편향, 의

견 양극화 등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다양한 의견을 균형적으로 이용하고 정파적 선택성을

낮추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선택적 노출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만을 대상

으로 이들에게 뉴스 미디어나 디지털뉴스중개자가 알고

리즘을 통해 뉴스를 제공했을 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는 개인의 선택을 토대로

미디어가 학습한 내용이 반영되어 제공되는 뉴스의 성

격이 중요한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뉴스 알고리즘이 개인의 정파적 신념과 일치하는 일

방향 기사를 제공했을 경우 개인의 선택성과 미디어의

선택성이 합쳐져 증폭 효과가 발생했다. 선택성이 더해

질 때 개인의 의견을 보강, 강화하는 측면과 온라인 공

론장에서의 정치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것과 연결되었

다. 이는 확증편향, 의견 양극화 현상이 온라인 공론장

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 정치에 대한 평론, 평가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한편 자신의 정파적 신념과 경쟁하는 측면의 입장도

반영된 양방향의 뉴스 기사가 선택적 노출 집단에게 제

공되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조정하고 이

견을 추구하는 정보처리를 활성화시킬 개연성이 발견되

었다. 선택적 노출 집단에게 무작위로 두 가지 다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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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의 뉴스를 제공했는데, 일방향 기사를 접한 집단에 비

해 양방향 기사를 접한 집단은 의견 보강, 강화 측면의

지표는 낮았고의견절충과 이견 추구의 지표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집단의 정치적 참여는 상대적

으로 낮아 공론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절충되어 더 가시

화되어 등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

다. 평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부합하는

뉴스 기사를 선택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디지털 미

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균형있는 정치 기사를

접한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확증편향,

정치적 양극화와 대립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가

능성이 발견된 부분은 주목할 내용이다.

Ⅶ. 토론

이 연구에서는 선택적 노출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파적인 신념과 유사한 일방향적인 정치 기사

를 뉴스 미디어 또는 디지털뉴스중개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하는 측면에 초점 맞추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널리즘의 중요 가치인 ‘다양성’

에 기초하여 살펴보려 했는데 실험 처치 과정에서 현실

적인 제약이 있었다. 무작위의 방식으로 뉴스 기사를 제

공하여 효과를 진단했지만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일방향

의 메시지와 균형적인 메시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 실제

로 기사를 현실에서 접하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실험 설계가 현실의 뉴스 이용 과정을모두반영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경쟁하는 두 정파적 입장을 모두

제시했을 때 기사가 균형있고 공정한 것으로 판단했는

데 현실 정치에서 이슈는매우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공정함과 연결된 다양성의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 방식에서

개인의 정치적신념과 유사한 일방향 기사가 가져 올 수

있는 문제를 경험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으로 정치적 사

안과 관련한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한 균형 기사의 추천

필요성을 제시했다는데 현실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서 실용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는 뉴스 유통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 맞춤화된 선택

적 뉴스 이용이 만들어 내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

고 이를 극복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을 통해 작동하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은 재정

적, 정치적 이익의 확보 차원에서 뉴스 미디어 이용에

있어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는 선택성을 증폭시

킬 가능성이 높다. 정파적 대립이 특별히 심한 정치 환

경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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